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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김 민 석 민주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먼저 연구원과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표 된 고용지표의 취업자 수 증가 둔화 등 고용쇼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

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 가운데 한가지로 자동차 및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제조업의 성과가 지

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을 국정과

제에 포함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제조업 구조조정 및 혁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대상에 상대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부각

됨에 따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

렇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기업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제

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

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견기업 육성 또한 소홀이 할 수 없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우리 경제의 허리일뿐만 아니

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

지 중견기업 5,500개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토론회는 이러한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해봄과 동시에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

회를 통해서 제조 중견기업의 성장에 실질저긍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제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며 국내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

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홍 영 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 오늘 정부와 학계, 경제·산업정책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대토론회를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최근 한국 경제는 제조업 설비투자 부진, 고용상황 악화, 내수 부진 등 경기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기존의 주력 제조업이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은 이미 10년 전부터 성장 잠재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 그럼에도 과거 보수정부는 부동산과 토목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에만 열중하였고,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정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국의 기술 장벽을 넘어서고, 중국의 

맹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선진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나 중국의 '제조 2025'와 같

은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 우리 경제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양적인 성장전략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 이제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기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새로운 산업정책의 핵심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 주력 제조업의 침체는 산업·고용 위기지역을 양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부문이 중견기업입니다.

- 2016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4,014개로 국내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합니다.

- 그러나 고용은 117만명(5.5%), 매출은 639조원(14.5%), 수출은 851억불(17.2%)로 일자

리창출 및 글로벌 진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의 중요성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 특히 중견기업은 신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의 53%, 항공드론 수출의 43%, 시스템반도체 수출의 58%를 중견기

업이 담당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해법이,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에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더욱 잘 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다시 대기업으로 커가는 순차적인 성장 사

다리를 조성할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월드챔프 1조 클럽’ 80개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마련하겠습니다.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일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축  사

홍 의 락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인 대구 북구을 

홍의락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신 홍영

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과 민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고용 한파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 여파는 우리 경제에 끊임없는 심판의 단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GM사태를 

비롯한 조선업 구조조정과 같은 제조업 고용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

인 정부 들어서 지속적인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중견기업

의 증가 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이 되려고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될 경우 지

원되는 정책은 중소기업의 약 7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고 규제는 증가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작년의 통

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0.008%로 2014년인 

0.012%에 비해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중견기업은 국내기업 총 매출액의 2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과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인력

난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Industry4.0 및 일본의 Society5.0과 같이 선진국들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을 위한 기술력 유지 및 강화 지원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지원정책은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가 함께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내 제조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중견기업 

성장에 견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여 주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및 관계자 여러분

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11.13.

국회의원 홍 의 락



 

축 사

성 윤 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오늘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

존 주력제조업의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절실한 때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홍영

표 원내대표님과 민주연구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

대되고, 시장변화와 산업구조 혁신이 급격히 진행중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우리 주력

산업은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과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로 글로벌 경쟁력이 큰 도전을 맞고 있

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기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

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하지만, 고용은 전체 5.5%, 매출은 14.5%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중견기업은 수직적 거래 구조 

등으로 인해 글로벌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이분법적 제도․규제 등이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 제조 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 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제조업 기술 창업과 스케일업(Scale-Up) 기반을 강화하여 혁신형 제조 중견기업으로

의 성장 환경과 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해외시장 개척, 기술경쟁력 지원,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기업이 강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법
령을 개선해 나가고,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성장디딤돌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

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 추진, 업종별 공급망 분석을 통한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구축, 수평적 거래네트워크 확산,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신산업 분야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

(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겠

습니다.

나관중이 쓴 ‘삼국지’에 ‘봉산개도(峯山開道), 우수가교(遇水架橋)’란 말이 있습니다. 주력산업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면 터널도 뚫고,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등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혁신

주체들의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성장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토

론회가 우리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 논의되는 귀한 자

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홍영표 원내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성공이 있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강 호 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강호갑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제조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렇게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홍영

표 원내대표님과 민주연구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 제조 미텔슈탄트(Middle Standing Enterprises)에 의한 교훈

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독일경제를 세계적인 강자로 견인하고 총 근로자의 

67%를 고용하는 힘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이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전환하여 

이들이 대기업을 밀어주고 중소기업을 끌어줄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의 틀을 신속히 마련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견기업의 38.7%가 제조기업으로 중소기업(20.6%), 대기업

(21.6%)보다 제조업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업경영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58위, 노동

시장 효율성 73위, 금융시장 발전 74위로 중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시장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의

하면 세제지원은 예비중견 및 초기중견에 집중되어 진정한 경제성과를 위해서는 규모에 의한 

차별화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절실합니다.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대·중소기업

보다 높은 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R&D 및 투자에 대해서도 2007년 출시된 아이폰이 만들어 낸 엄청난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폰에는 GPS, Siri(음성인식) 같은 국방기술 등 국가주도로 20년~30년 이상을 투

자한 인내자본(Patient Capital)으로 개발한 12가지의 신기술들이 탑재되어 전세계를 휩쓸었

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R&D의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들로 핵심 중

견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견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은 무엇보

다 더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의 71.7%가 고급연구개발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에서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

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 2017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

(ESS), 3D 프린터 등은 2019년 지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상품과 산업의 특성

상 상당한 투자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구매제도를 보면 

중기 제품구매가 92.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술개발제품은 4.5조원에 불과해 기술혁

신으로 지속성장을 유도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금융의 경우는 더욱 더 근본적이고도 진정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올 한

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이자수익만 20조원이 넘을 것이라 합니다. 4대 시중은행들의 외국

인 평균지분율은 65% 정도라고 합니다. 주주들인 외국인들에게 수조원의 배당을 한꺼번에 지

급하는 것보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금융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중견기업들이 신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운용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조치도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 우리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해주신 귀빈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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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문

박 양 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1. 제조 중견기업 현황

□ 2016년 중견기업은 4,014개로 전체 기업수의 0.64%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의 14.46%, 

수출액의 17.22%를 차지

2016년 기준 기업규모별 기업수 및 주요 지표

(단위 : 개, 조원, %)

구    분 기업수 매출 수출(억불) 자산 부채 영업이익

대기업

(비중)

2,115

(0.34)

2,127

(48.13)

3,171

(64.15)

6,495

(71.37)

4,868

(74.82)

131

(55.74)

중견기업

(비중)

4,014

(0.64)

639

(14.46)

851

(17.22)

772

(8.48)

381

(5.86)

37

(15.74)

중소기업

(비중)

621,336

(99.02)

1,653

(37.41)

921

(18.63)

1,834

(20.15)

1,257

(19.32)

67

(28.51)

계 627,465 4,419 4,943 9,101 6,506 235

출처: 통계청,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 제조업 영위 기업 약 13만개 중 98.5%가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은 1.2%(1,552개사), 

대기업은 0.4%(457개사)에 불과 

ㅇ 업종별 제조 중견기업 수는 자동차 트레일러 210개사, 전자부품 156개사, 1차 금속 155

개사, 화학제품 141개사, 기계장비 137개사, 식료품 131개사 순으로 나타남 

ㅇ 업종별 전체 기업수 대비 중견기업 비중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8.8%, 1차 금속 3.7%, 

자동차 트레일러 3.7% 순이며, 

- 중견기업 비중이 낮은 업종은 담배제조 0.0%, 인쇄 및 기록매체·기타제품 0.2%, 섬유

제품·목재 및 나무제품 0.5%, 금속가공제품·의료정밀 광학기기 0.6%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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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제조업 현황

(단위: 개, 백억원, %)

기업수 매출액

전체 대 중견 중소 전체 대 중견 중소

제조업 129,772
457

(0.4)

1,552

(1.2)

127,763

(98.5)
167,557

77,790

(46.4)

35,445

(21.2)

54,323

(32.4)

식료품(C10) 9,725
44

(0.5)

131

(1.3)

9,550

(98.2)
9,087

1,936

(21.3)

3,636

(40.0)

3,515

(38.7)

음료(C11) 636
13

(2.0)

21

(3.3)

602

(94.7)
1,034

569

(55.0)

310

(30.0)

155

(15.0)

담배(C12) 9
5

(55.6)

0

(0)

4

(44.4)
420

420

(100.0)

0

(0.0)

0

(0.0)

섬유제품(C13) 5,438
3

(0.1)

27

(0.5)

5,408

(99.4)
2,520

84

(3.3)

355

(14.1)

2,082

(82.6)

의복, 엑세서리 

및 모피(C14)
3,731

8

(0.2)

45

(1.2)

3,678

(98.6)
3,623

197

(5.4)

1,455

(40.2)

1,971

(54.4)

가죽, 가방,

 신발(C15)
1,401

2

(0.1)

15

(1.1)

1,384

(98.8)
1,011

33

(3.3)

380

(37.6)

598

(59.1)

목재, 나무(C16) 1,971
1

(0.1)

10

(0.5)

1,960

(99.4)
704

2

(0.3)

157

(22.2)

545

(77.5)

펄프, 종이,

종이제품(C17)
2,648

2

(0.1)

44

(1.7)

2,602

(98.3)
2,281

152

(6.7)

969

(42.5)

1,160

(50.9)

인쇄 및 

기록매체(C18)
2,919

1

(0.0)

7

(0.2)

2,911

(99.7)
748

46

(6.2)

54

(7.2)

648

(86.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252

14

(5.6)

5

(2.0)

233

(92.5)
8,629

8,396

(97.3)

92

(1.1)

141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6,939

90

(1.3)

141

(2.0)

6,708

(96.7)
16,528

9,427

(57.0)

4,001

(24.2)

3,099

(18.8)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C21)
774

14

(1.8)

68

(8.8)

692

(89.4)
2,377

249

(10.5)

1,468

(61.8)

660

(27.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C22)
8,005

14

(0.2)

66

(0.8)

7,925

(99.0)
6,453

713

(11.0)

1,427

(22.1)

4,312

(66.8)

비금속광물(C23) 5,074
18

(0.4)

72

(1.4)

4,984

(98.2)
4,433

554

(12.5)

1,570

(35.4)

2,309

(52.1)

1차금속(C24) 4,006
25

(0.6)

155

(3.9)

3,826

(95.5)
12,910

5,853

(45.3)

4,074

(31.6)

2,982

(23.1)

금속가공제품(C25) 15,332
13

(0.1)

87

(0.6)

15,232

(99.3)
7,324

606

(8.3)

1,268

(17.3)

5,450

(7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11,422

53

(0.5)

156

(1.4)

11,213

(98.2)
32,524

24,828

(76.3)

3,162

(9.7)

4,534

(13.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5,269

12

(0.2)

32

(0.6)

5,225

(99.2)
2,659

325

(12.2)

454

(17.1)

1,880

(70.7)

전기장비(C28) 10,002
27

(0.3)

76

(0.8)

9,899

(99.0)
7,732

2,359

(30.5)

1,779

(23.0)

3,594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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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 제조 중견기업의 77.8%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며, 1조원 이상 기업은 3.5%(50개사)

에 불과

ㅇ 매출규모별 분포는 1천억원 미만이 36.2%, 1천억원~2천억원 미만이 27.0%, 2천억원∼3

천억원 14.6%, 3천억원~5천억원 미만 11.8%, 5천억원~1조원 미만 6.9%, 1조원 이상 

3.5% 순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3천억원 미만

3천억원∼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계

511 381 206 166 98 50 1,412

(36.2) (27.0) (14.6) (11.8) (6.9) (3.5) (100.0)

제조 중견기업 매출 규모별 분포

* 제조 중견기업 1,412개 분석 결과

2.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발제자께서 발표해 주신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하신 것으로 

보임. 특히 수직통합적 산업구조를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이 핵심

역량을 강화해 대기업을 밀어주고 중소기업을 끌어줄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 

기업수 매출액

전체 대 중견 중소 전체 대 중견 중소

기타기계장비(C29) 18,670
33

(0.2)

137

(0.7)

18,500

(99.1)
10,687

1,380

(12.9)

2,224

(20.8)

7,084

(66.3)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5,725

41

(0.7)

210

(3.7)

5,474

(95.6)
23,689

13,761

(58.1)

5,135

(21.7)

4,793

(20.2)

기타 운송장비(C31) 3,109
16

(0.5)

21

(0.7)

3,072

(98.8)
7,463

5,547

(74.3)

801

(10.7)

1,114

(14.9)

가구(C32) 2,291
4

(0.2)

15

(0.7)

2,272

(99.2)
1,599

184

(11.5)

616

(38.5)

799

(50.0)

기타제품(C33) 4,424
4

(0.1)

11

(0.2)

4,409

(99.7)
1,124

169

(15.0)

59

(5.3)

896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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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 필요

ㅇ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세계경쟁력지수는 137개 국가 중 26위 수준

ㅇ 분야별로 거시경제환경 2위, 인프라 8위로 상위권이지만, 기업경영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규제의 부담 등 제도(institution)부문은 58

위, 노동시장 효율성 73위, 금융시장 발전 74위로 중국보다 낮은 수준

ㅇ 우리 경제의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노동시장, 금융시장 부문 개혁 필요

세계경쟁력지수 2017-2018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26 5.07 2 5.85 9 5.49 5 5.65 8 5.51 22 5.18 27 5.00

제도 58 4.04 20 5.33 17 5.41 21 5.30 12 5.52 31 4.84 41 4.42

인프라 8 6.08 9 6.01 4 6.34 10 5.96 11 5.96 7 6.10 46 4.66

거시경제 환경 2 6.63 83 4.51 93 4.30 12 6.10 68 4.65 63 4.82 17 6.00

보건 및 초등교육 28 6.34 29 6.33 7 6.60 13 6.52 17 6.47 24 6.39 40 6.21

고등교육 및 훈련 25 5.34 3 6.12 23 5.38 15 5.70 20 5.48 22 5.41 47 4.78

상품시장 효율성 24 4.97 7 5.47 13 5.24 11 5.27 10 5.29 36 4.68 46 4.55

노동시장 효율성 73 4.18 3 5.64 22 4.78 14 5.03 6 5.44 56 4.35 38 4.55

금융시장 발전 74 3.90 2 5.73 20 4.89 12 5.03 13 5.03 33 4.53 48 4.23

기술수용 적극성 29 5.65 6 6.23 15 6.01 8 6.17 4 6.33 21 5.90 73 4.18

시장규모 13 5.53 2 6.86 4 6.07 5 6.00 7 5.75 8 5.75 1 7.00

기업활동 성숙도 26 4.91 2 5.77 3 5.73 5 5.65 7 5.58 16 5.25 33 4.51

혁신 18 4.78 2 5.82 8 5.37 5 5.65 12 5.09 17 4.89 28 4.14

자료: World Economic Forum

□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중견기업 육성정책 시행(‘13.9) 이후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

업 구간 설정을 통해 세제지원 중이며 대부분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중견기업 범위 세제지원 항목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허보세구역 특례, 대학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R&D설비투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의약품품질관
리개선시설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관세감면, 가업상
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술취득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고용증대세제, 상생결제지급금액 세액공제, 특성화고 졸업자 병역이
행후 복직기업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경감

ㅇ 세제지원에도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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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법인세 과세현황

실효세율 공제‧감면 소득공제 비과세

상출 대기업 17.1% 4.7조원 3,962억원 135억원

기타 대기업 19.3% 1.0조원 36,588억원 5,368억원

중견기업 17.5% 0.5조원 - 2억원

중소기업 12.8% 2.6조원 236억원 609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 조세수첩

ㅇ 최근들어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이유로 시설투자 관련 세제지원 축소

세제지원 항목 공제율(시행일)

R&D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5% → 3%(‘16.1.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5% → 3%(‘17.1.1)

환경보전시설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5% → 3%(‘18.1.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7% → 3%(‘19.1.1)

공장자동화물품관세감면 (‘18년말 일몰)

ㅇ R&D 및 투자 등은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므로 세제지원 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

□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구매제도 개선 필요

ㅇ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으로 19대 기술*을 선정하고, 금융위·산업부는 9개 분야의 신성장

산업 품목**을 지정 육성 추진 중

*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고속 수직착륙 무인항공기,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

트기기, 길감형콘텐츠,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 웰니스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

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직류송·배전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

재, 지능형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ㅇ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성장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중

* (2017년 지정) 드론, (2018년 지정 추진 중) 에너지저장장치, 3D 프린터 등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감사원 감사보고서도 이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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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경우 ’15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를, 상위 

2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90.2%를 차지하는 등 소수 기업에 제도 혜택이 집중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16.10월)

ㅇ 또한 현행 공공구매제도는 중기 제품구매가 92.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술개발제품은 4.5조원에 불과해 기술혁신 유도하는데 한계

년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단위: 조원)

2015 2016 2017

총구매액 119.2 116.6 123.4

중기제품 구매액 85.5 86.1 92.2

기술개발제품 3.1 3.7 4.5

여성기업제품 7.1 8.3 9.9

장애인기업제품 1.1 1.3 1.5

출처: 공공구매종합정보

ㅇ 신성장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중견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

할 수 없게 되어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기술혁신형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기제품구매는 축소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대폭 늘

리고 중견기업도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에 중견기업 지원 확대

ㅇ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생산현장디지털화, 로봇활용 중

소제고공정 혁신지원이 있음

ㅇ 스마트공장구축과, 로봇활용 중소제고공정 혁신지원은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생산현장 디지털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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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 미국축 기업대상, 솔루션 및 연동설비 구축지원 중소·중견 최대 0.5억원

생산현장
디저털화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중소 최대 15억원

글로벌화 스마트 공장솔루션 구축지원 및 공급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 중소 최대 1.8억원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중소제조기업의 생산공정에 로봇도입 지원 중소·중견 최대 3억원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의하면,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2%(36,271)으로 나타남

* 부족인원(명): (’13년)37,391 (‘14년)36,383 (’15년)36,933 (’16년)36,271

부족률(%):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100, (’13년)2.4 (‘14년)2.3 (’15년)2.3 (‘16년)2.2 

ㅇ 전체 부족 인원 중 중소‧중견규모(5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7%이며  

중소․중견규모 사업체 부족률(2.9%)은 대규모 사업체의 부족률(0.4%)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남

 

<사업체 규모별 부족인원 비중> <사업체 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격차>

 

ㅇ 또한 중견기업의 71.7%가 고급연구개발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구개발직 이직률

은 1년 이내 12.1%, 3년 이내 19.0%, 5년 이내 10.2%로 조사(산업기술진흥원, ’15년)

□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기존 공장 증설 한시적 허용 필요

ㅇ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은 기존 공장을 증설할 수 

없음(첨단업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설가능)

*수도권 소재 제조 중견기업은 767개사로 제조 중견기업의 49.4%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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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의 폐업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도 공장 신설로 규제하여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ㅇ 공장 신설시 증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역량 분산, 물류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기업경쟁력 상실 우려

ㅇ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박 영 태

㈜캠시스 대표이사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문

토 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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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구원장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 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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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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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각

이 홍 (중견기업학회 부회장)

1. 지상과제: 쌍봉낙타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한국은 유독 중견기업이 약한 나라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은 중소기업이라는 봉우리와 대기

업이라는 봉우리는 잘 발달해 있지만 중견기업의 존재는 미약한 쌍봉낙타형 산업구조를 가지

고 있다는 말이다. 국제비교를 해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평균적 중견기업이 

속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0-999인 기업비중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유럽의 병자라고 물리는 이탈리아와 유사한 수준이다. 

300~999인 기업수 비중(%)

0.08

0.57 0.55 0.57

0.12
0.07

0

0.1

0.2

0.3

0.4

0.5

0.6

한국 독일 일본 미국 대만 이탈리아

2. 중견기업 수 늘리기

쌍봉낙타형 산업구조가 좋지 않은 이유는 중견기업이 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기여를 국가

가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은 국가 경제생태계의 강건성, 생산성, 혁신성 및 국가사회

기여도에서 매우 높은 기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군이다(이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나 생략하기로 함). 이들의 기여를 국가가 누리지 못하면 국가는 그만큼 경쟁력

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견기업의 절대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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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 장애제거

다음의 그림은 2016년 중견기업실태조사의 결과 중 하나다. 이 자료를 보면 조사된 중견기

업 중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곳은 전체의 경우 6.9%, 일반 중견기업은 5.3%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사는 있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차상 복잡하

고 애써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중소기업으로 내려앉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

다. 그림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중견기업이 돼봐야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굳이 중견기업이 되어야할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중 조세에 대한 불이익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나 생략하기로 함). 

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자료원: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조세에 대한 불이익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전면적 차별폐지: 가능하면 중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중소기업

과의 차별을 두는 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차별폐지: 전면적 차별폐지가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기간을 2-3년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 등이 중

견기업으로 진입한 이후 적어도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중견기업이 되는 것이 벌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중견기업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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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관련 차별폐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중 R&D관련 제약은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견기업의 최대 약점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R&D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R&D투자에 대한 벌까지 주는 것은 일종의 중견기업 죽이기가 

된다. 특히 벤처천억기업과 같은 기업들은 이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2) 기업결합 

중소벤처기업 간 기업결합을 통해 중견기업의 수를 압축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벤처육성은 스타트업 정책이었다. 신생벤처기업을 탄생시키는 데에 주력해왔다. 신생기

업이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 스스로 중견기업이 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압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스케일업(scale-up) 방식: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 결합하여 기업규모를 키우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스케일업 방식을 응용하는 것이다. 스케일업이란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들을 

선정하여 규모성장도 촉진시키는 정책이다. 이를 응용하면 성장 속도가 빠른 여러 벤처 기업들

을 결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벤처결합으로 일정한 규모에 오른 기업들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다. 

스코프업(scope-up) 방식: 서로 특징을 달리 하는 벤처기업들이 결합하여 규모가 있는 새로

운 기업으로 키우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약점은 성장에 필요한 기능과 역량을 모두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술역량은 있지만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생산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R&D역량 + 마케팅 역량 + 생산역량 + 시장개척 역량들을 합쳐 

규모가 있는 새로운 기업으로 탄생시키는 것이다.  

협업(collaboration-up) 방식: 본래의 기업은 그대로 둔 채 여러 중소벤처들이 투자하여 보

다 규모가 큰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은 기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각 주체들에게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기업규모를 키우는 것이 협업방식이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기업활력법을 활용할 필요가 잇다. 다만, 목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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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견기업 육성방식 개선하기

한국의 중견기업 육성방식은 중견기업의 수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 월드클래스 300에 선발된 기업들에 대해 정부는 R&D자금 지원이나 해외시장 개척 관련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지원은 일정 수준에 오른 기업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중견기업 육성 

시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비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을 

지원할 때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할 것: 충분한 동기를 제공할 정도의 지원을 할 것

- 제도완화형 지원을 할 것: 프로그램이 아닌 제도적 굴레를 벗을 수 있는 지원을 할 것  

위의 원칙에 의한 육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해외의 전문 지원시스템 활용지원: 필요할 경우 중견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 전략수립 능력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외지원을 위해 다양한 공기관이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사정이나 기술을 잘 아는 전문 네트워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문 네트워크 기관(ENP: Expert Network Platform)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한 예가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는 거슨러만

그룹(Gerson Lehman Group)이다. 1998년 뉴욕에 설립된 기관으로 전 세계 20만 명이 넘는 

전문가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의 경영, 산업, 과학, 의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외 네트워크 기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을 중견기업들이 활용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일부 비용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한 방법이 된다. 반드시 거슨러만그룹일 필요는 없으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해

외의 전문 플랫폼 기관들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외 유력기업의 지분취득 지원: 해외시장 진출과 유지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진출을 용이

하게 하고 해외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유력 기업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해외 유력한 

기업들이 한국의 중견기업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 방식은 

일본 정부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외의 유력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국 기업들의 지분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일

견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권을 저해 받지 않는 정도의 지분은 해외 유력기업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R&D지원방식 변경: R&D지원에 대한 방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국가 R&D예산 

범위에서 하향식 또는 상향식으로 지원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 되었든 응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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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발평가➞결과평가라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의 

R&D니즈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첨단 기술이나 고도의 기술과 무관할 때도 많다. 응모/지원 

➞선발평가 방식은 경쟁에 의해 소수의 기업들에게 R&D지원을 하는 것임으로 상당수준의 기

술력과 첨단성을 지닌 과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로 되는 R&D는 

이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공정 상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R&D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중견기업 스

스로 선택한 연구기관이나 대학과의 협력 R&D과제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이를 

실행할 수 있는 R&D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과제에 대하여는 사전 선발에 의한 

지원이 아닌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단, 사후적 평가는 필요하다. 

차등의결권 지원: 높은 수준에 오른 중견기업(예, 월드클래스 300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동

안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에게는 프로그램형 지원보다는 제도완화형 지원이 효과적이다. 그 

중의 하나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다. 차등의결권이란 기업이 의결권을 달리 하는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경영권을 안정시키위

해서다. 중견기업이 글로벌 및 혁신역량을 갖추기 시작하면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에 대한 반대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를 세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 주식의 양도권을 제한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복수 의

결권을 가진 보통주에 대하여는 양도를 금지하고 양도 시에는 1주 1표인 보통주로 전환시키면 

된다. 





임 운 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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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문

임 운 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조업 경쟁력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의 불투명성

ㅇ 이항구 박사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할 중견제조업체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제외하면 성장이 정체 혹은 지체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규모의 경제에 따라 

일부 기업에 영업이익률과 고용창출 효과는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 필요

ㅇ 2017년에 제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치라지만 반도체 착시현상은 아닌지 의

문시됨. 한국은행에 의하면 작년 재무상태 하위 25%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2%라

고 함(11월4일 한국은행). 반면 재무상태가 좋은 상위 25%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작

년과 같은 8.3% 수준. 재무상태 상ㆍ하위 25%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0.5%p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영업이익률 격차는 3년 연속 확대되고 있음. 작년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6%로 사상 최대였으나 영업익률의 중위값은 3.9%로 평균에 한참 못 미

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격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하위 25% -1.5% -1.5% -2.2%

상위 25% 8.0% 8.3% 8.3%

격차 9.5%p 9.8%p 10.5%p

*출처: 한국은행

ㅇ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오히려 증가추세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고용비중 감소는 어

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의 고용은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예컨대, 과거 일학습병

행제나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등)의 효과인지?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고용감소는 단순히 

경기순환적 요인인지(제조업 부진), 자동화 결과인지 등등에 대한 엄밀하 진단이 필요

ㅇ 국내 제조업 가동률의 양면성: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는 원인은 1) 생산감소(분자가 줄

어드는 경우), 2) 생산능력 개선(분모가 늘어나는 경우) 이라는 상반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대다수 언론은 가동률 하락을 기업의 생산감소로만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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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이 유지되어도 설비투자로 인해 생산능력이 개선될 경우에도 평균가동률은 하락

하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필요. <표 2>에 의하면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5년을 

제외하고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생산능력 역시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생산능력 

자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특히 2016-17년 반도체 설비투자가 급증하면서 생산

능력 개선은 생산증가 효과를 상쇄하면서 가동률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반도체 생

산능력지수(‘15=100): 78.4(’13) → 85.2(‘14) → 100.0(’15) →  118.2(‘16) → 

131.1(’17)

<표 2> 국내제조업 생산/능력과 가동률

 

ㅇ 전속거래구조의 폐해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무엇일까? 건설산업의 ‘시공참여제도 폐지’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제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 산업과 노동의 디지털화

Q. 이항구 박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제안 중 하나인 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 팩토리 사업과의 

연관)전략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ㅇ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아직도 자동화 단계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대다수. Digitation, Digital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의 구분조차 없는 추진전략

ㅇ 디지털전환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출발한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동화 논의에 집중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넌센스

ㅇ 스마트 팩토리 사업과 인적자본 양성(data scientist 뿐만 아니라 기능직 노동자 양성 및 

향상훈련), 고용창출과 관련된 전반적 계획이 부재. cf. 독일의 산업 4.0 프로젝트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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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기업-연구소 간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성과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부재

〔그림 1〕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산업의 디지털화





조 영 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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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문

조 영 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1. 현황

□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 전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

로 큰 도전에 직면

ㅇ 4차 산업혁명, 新기후체제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쟁환경이 급변

ㅇ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적극 대응

* (美) America First, Rust-Belt 부활,      (獨) Industry 4.0, Platform Industry 4.0

(日) Society 5.0, Connected Industries, (中)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ㅇ 그러나, 우리는 주력산업 전반에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뒤쳐

질 우려

 -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제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

* 설비투자(%, 전년동월대비) : ('18.3)0.1 → ('18.5)△3.5 → (7)△10.1 → (9)△19.3

* 제조업 가동율(%) : (‘09) 74.4 → (’11) 80.5 → (‘13) 76.5 → (’15) 74.4 → (‘17) 72.6

* 제조업 취업자수(만명, 전년동월대비) : ('18.3)1.5 → (5)△7.9 → (7)△12.7 → (9)△4.2

 - 중국의 추격에 따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역전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도 

하락

* 한-중 점유율 역전 : (‘03)철강, 정유 → (’04)석유화학 → (‘09)자동차․조선 → (’14)스마

트폰

* 글로벌 산업경쟁력 순위(UNIDO, ‘13→’15) : 韓 4→5위, 中 7→4위

□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지만, 민·관이 힘을 합쳐 글로벌 트렌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조

업 고도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64 |

2. 제조업 고도화 전략 추진방향

□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추격 성장전략(Fast-follower)

으로 성장과 고용을 견인

* 경공업(1960) → 중화학공업(1970∼80) → IT산업(1990∼)으로 주력산업 육성

ㅇ 그러나 현재 대기업 중심 양적 성장의 한계, 기업 생태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의존적 거래관계와 기업간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가 고착화

* 대기업 매출의존도(%, ‘16, 중소중견 실태조사) : 중소 84, 중견 78

ㅇ 원가중심 Catch-up 전략으로 인해 중․저부가가치 제품 중심 생산 지속, 제조업 전반의 

공정혁신 미흡으로 생산성 저하

* ‘17년까지 전체 제조기업中 7.2%에 스마트공장 보급(5,003개), 보급수준도 기초단계에 집중(76.4%)

□ 혁신 선도국가(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전반의 활력 회복과 고도화 추진 

필요

ㅇ 우선,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

는 혁신생태계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ㅇ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을 도출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 ➊내연차 → 전기차․수소차․자율차 ➋전자 → IoT가전 ➌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 지능형 시스템반도

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ㅇ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과 같이 새로 등장한 산업부문은 규제혁신, 사업화 지원,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➊바이오·헬스 : 제조 → 융복합 의료기기, 헬스케어서비스 ➋에너지신산업 : 보급 → 에너지수요관리서

비스

□ 아울러 산업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센서, SW, 로봇 등 제조

혁신 기반산업을 육성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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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2월「중견기업 비전 2280」정책을 마련하여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의 성장촉진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정책금

융 확대, 제도개선 등을 추진

* ‘18년 WC300기업 41개, 수출도약기업 99개, 월드챔프기업 178개 선정․지원

* ‘18.3월, 총 2.5조원 규모의 강소․중견기업 특별자금 출시(산업은행)

□ 그러나 아직까지 성장사다리 미흡 등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과 역동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

단

ㅇ 보호위주의 기업정책, 기업규모 중심의 분절적 정책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중견기업으

로의 성장시스템 열악

* 중소→중견 성장 기업수 : (’15)12, (’16)7 / 중견→중소 회귀 기업수: (’15)23, (’16)23

* ’90년대 이후 창업기업 중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4개뿐

ㅇ ‘창업·벤처 → 중소 → 중견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사이클이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기업생태계 조성할 필요

□ 앞으로 고기술․고부가가치 제조업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독립형 중소중견기업의 글

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

ㅇ 업종별 창업 성공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조업의 기술 창업과 스케일업(Scale-up) 

기반을 강화

* 반도체 퇴직인력 창업, 「청년 Star Fabless」 등 시범사업 추진 (반도체협회)

* 대기업의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ㅇ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R&D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

는 글로벌 앵커기업 집중 육성

* 월드클래스 300 2단계 사업 추진 (‘19년 예타, 정부 7,900억원)

ㅇ 산업부-중기부간 정책 연계 강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성장사다리 강화

 * 예) 월드클래스 300(산업부) 지원시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성공기업 비중확대

** 예) [일자리] 내일채움공제‧고용유지 과세특례 확대, [혁신] 신기술인증(NET) 요건 개선, 중견기업 사업

전환 특례 강화, [융합]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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